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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이야기 #19
제2차 시력우선 기금모금 사업 (Campaign SightFirst II)
사진 설명: 2005 홍콩 라이온스 세계대회에서 이태섭 전국제회장이 제2차 시력우선 기금모금 사업(CSFII)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을 울렸다. 모금된 기금은 현재까지도 전세계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라이온스는 시력우선 기금모금 사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실명의 근절을 위해 미화 1억4천만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성대한 기금모금 캠페인의 결과, 라이온스는 이후 10년 동안 교부금과 프로젝트, 특히 백내장 수술과 그외 안과 치료 봉사를 통해 수백만 명의 시력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까지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제라이온스재단은 기금이 영원히 남아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온들이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프로그램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제2차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기금을 모금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목표는 최소 1억5천만 달러, 최대 목표는 2억 달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랭크 J. 무어 전국제회장은 말했습니다.
2005년 홍콩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세계대회에서 캠페인 위원장 이태섭 박사는 제2차 시력우선 기금모금 사업의 공을 울렸습니다. 아시아에는 공이 울릴 때마다 한 사람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믿는 전통이 있습니다. 라이온들은 예방 가능한 실명에서 수백만 명을 구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제2차 시력우선 사업은 1차 사업의 목표 이외에 새로운 목표를 가졌습니다. 남미에서 강변실명증을 근절하고 아프리카에서 강변실명증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캠페인은 기금과 프로그램으로 열악한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닌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글루코마, 아동 실명 등 시력을 위협하는 싹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캠페인으로 모금한 기금은 맹인과 회복불가능한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 시력 검진, 안경, 안과 병원, 실태조사 등에도 쓰여질 것이었습니다.  
30명의 선도기부금을 시작으로 출범한 제2차 시력우선사업은 순항했습니다. 전 세계 라이온들은 기금을 모으고 홍보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독일 라이온들은 와인을 판매했습니다. 에콰도르의 퀴토 에퀴노샬 라이온스클럽은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리노이 워터맨의 라이온들은 마을에서 5키로미터 달리기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회원들이 기금모금에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만을 쏟아 부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재정적 기부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라이온들입니다. 이 라이온들은 1년 동안 캠페인에 6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2008년, 캠페인 기금모금액은 2억 5백만 달러에 달하였고, 최대 목표를 상회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제2차 시력우선사업은 지구촌에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체코의 122지구 라이온들은 US$133,000의 교부금을 받아 프라하의 라이온스 안과 교육센터에서 연수 코스를 지원했습니다. 벨리즈에서는 시력검사와 당뇨병 관련 안과질환의 치료에 US$130,000를 지원 받았습니다. 연수와 장비 제공 등 지속 가능한 봉사사업에도 많은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모든 나라의 라이온들이 시력우선사업에 관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온들이 시력우선사업같은 프로젝트에 헌신할 때, 성과에 대한 한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라이온스는 응답할 것입니다. 라이온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훌륭한 봉사와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무어 전회장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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